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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과천시까지 확대. 총 6개 시군에서 실시

○ 홀로 병원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하반기 과천시까지 확대 시행 

 - 과천, 광명, 군포, 성남, 안산, 포천 6개 시군 시범 추진 중 

#. A씨는 경기도의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 수시로 

거주지인 경남 거제도에서 장사를 접고 병원 소재지인 안산까지 왕복 약 

800km를 이동해야 했다. 76세 고령의 어머니 항암치료에 동행하기 위해서다. 

안심동행서비스로 경기도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동, 접수, 진료 등까지 A씨 어머니를 

도와주면서 A씨는 안심할 수 있게 됐다. 

#. B씨는 경기도의 동행매니저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0년 전 간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척추가 휘어 거동이 불편한 B씨는 동거하는 자녀마저 직장과 

군 입대로 병원 동행이 어려웠다. 이에 경기도는 2명의 동행매니저를 배치해 

병원 이동부터 진료, 귀가까지 도와주고 있다. 

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대상 지역을 기존 5곳에서 과천을 추가해 6곳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이번 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5월부터 성남시에서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는 과천시까지 대상 지역을 넓혔다. 

현재까지 총이용 건수는 710건이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교육, 직장 등으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간당 5천 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며,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택시비․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고령자

뿐만 아니라 젊더라도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경기도를 믿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도내 1인 가구를 

위한 든든한 경기도가 있다”고 말했다.


